
 
 
 
 
 
 
 
 
 

 

Hirtenwort zum „Tag von Graz-Seckau“ 2020 

Liebe Schwestern und Brüder! 

Die Welt hat sich sehr verändert. In den letzten Wochen waren viele Straßen, Geschäfte, ja sogar 

Städte menschenleer. Die Corona-Pandemie hat uns überrascht. Wir mussten uns einschränken und 

gewohnte Routinen verlassen. Viele Menschen sind schwer erkrankt und wir trauern um jene, die 

wegen dieses Virus gestorben sind. 

Wir haben erfahren, was es bedeutet, verstärkt Rücksicht aufeinander zu nehmen, vor allem auf jene 

Menschen, die besonders gefährdet sind. Wir mussten unsere Augen und unsere Sinne schärfen, um 

die Not im Verborgenen zu erkennen. Als Christen sind wir solidarisch mit allen, deren Gesundheit 

nun in Gefahr ist, ganz besonders mit Kranken und älteren Menschen. 

Hat sich auch die Kirche dadurch verändert? Ja, sie hat sich verändert, sowohl in unserer 

Partnerdiözese Masan in Südkorea als auch in der Diözese Graz-Seckau. Trotz der notwendigen 

Distanz zu unseren Mitmenschen sind wir einander menschlich und vielleicht auch geistlich näher 

gerückt. Die Trauer darüber, dass wir nicht gemeinsam Gottesdienst feiern durften, hat uns die 

Hauskirche, das gemeinsame Beten daheim, wieder näher gebracht. Viele Priester und Laien haben 

neue, ungewohnte Wege der Seelsorge beschritten. Viele Menschen haben neu erfahren, was ihnen 

in der Taufe geschenkt wurde – die innige Gemeinschaft mit dem Herrn. Der Mangel, ja der Schmerz 

durch die fehlende Eucharistie hat uns nun, da wir wieder gemeinsam unter strengen Regeln 

Eucharistie feiern dürfen, ein neues Bewusstsein für die „Quelle und den Höhepunkt christlichen 

Lebens“ (Lumen gentium 11) eröffnet. 

In nächster Zukunft wird es gewiss einschneidende Herausforderungen ökonomischer und sozialer 

Natur geben. Die Spannung zwischen Autonomie und Abhängigkeit muss aufgearbeitet werden. Der 

Klimawandel ist eine bleibende Aufgabe im Sinn unserer Schöpfungsverantwortung. Unser Lebensstil 

wird sich ändern müssen. 

Vor einem Monat wurde von der Diözese Masan ein großer Betrag für Notleidende in der Corona-

Krise an unsere Diözese überwiesen. Wir danken Ihnen von ganzem Herzen für diese großzügige 

Unterstützung. Die Caritas wird damit Menschen, die Hilfe benötigen, unterstützen. Sehr gefreut 

haben wir uns über den Besuch einer koreanischen Gruppe unter der Leitung von Markus Choi, die 

Maria Heissenberger, die lange in Korea gewirkt hat, zum 90. Geburtstag gratuliert hat.  

Die Kirche hört nicht auf zu beten. Gerade in Zeiten der Einschränkung von Not und Krankheit 

bekommt Beten eine neue Dimension. Schöpfen wir Kraft und Zuversicht aus der Hoffnung des 

Psalmisten: „Schüttet euer Herz aus vor Gott! Denn er ist unsere Zuflucht.“, sagt der Beter im Psalm 

62. Beten wir unaufhörlich fürein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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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Sorge füreinander und in unserer Partnerschaft dürfen wir alle gewiss sein: Wir sind nicht 

allein! ER ist immer bei uns und will unser Heil. In dieser Zuversicht hoffen wir, dass es im 

kommenden Jahr, in dem unsere Partnerschaft 50 Jahre alt wird, wieder die Möglichkeit der 

persönlichen Begegnung eben wird.  

Vertrauen wir in jeder Situation auf Gott, bitten wir um einen klaren Verstand, um Fantasie und viel 

Kraft zum Guten! Mit Anrufung des seligen Thaddäus Gu und aller Märtyrer sowie der Gottesmutter 

Maria erbitten wir den Segen Gottes für Sie alle! 

 

Bischof Wilhelm Krautwaschl 



 
 
 
 
 
 
 
 
 

 

2020년 „그라츠-섹카우 자매교구의 날“ 담화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거리들, 가게들에서, 심지어 도시 전체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했고 익숙했던 일상생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그 

병에 걸렸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위기를 통찰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과 의식을 날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지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병자들, 고령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교회도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교구인 한국의 

마산교구 내에서 뿐 아니라 우리 그라츠-섹카우교구 내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없었던 그 슬픔은, 우리에게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서로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사목의 길들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성사 안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결속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공동체 미사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것에서 생겨난 결핍은, 이제 

우리가 엄격한 수칙에 따라 함께 성찬식을 다시 거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과 정점“ (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 11) 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율과 종속 사이의 

긴장은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창조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하나의 

영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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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마산교구로부터 코로나 위기 속 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크나큰 금액이 우리 교구로 

송금되었습니다 (마산교구에서 어려운 이웃, 가난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로 매년 그라츠-

섹카우교구로 송금하는 2만불과 관련). 우리는 마산교구의 관대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구 카리타스는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셨던 마리아 하이젠베르거 (하 마리아) 여사의 구순 축하연 때 

(2020년 1월 25일), 최문성 마르코 신부님의 인솔로 마산에서 축하사절단이 방문해 주어 저희는 

매우 기뻤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위기와 질병으로 인한 속박의 시간 속에서 

기도는 어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냅니다. 시편 저자가 청하는 희망의 기도에서 힘과 확신을 

얻도록 합시다.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시편 62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매결연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내년 

자매결연 50주년에 다시 친밀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명확한 이성, 선을 향한 상상력 그리고 큰 힘을 

청합시다! 복자 구한선 타대오와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 축복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저희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Bischof Wilhelm Krautwaschl 


